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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내용을 썼는데 편지 내용 중에 

‘주님,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니 

힘들지도 않고, 죽어서의 세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존재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재해

와 환란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는 무

서운 것 투성이예요.’하고 말한 내용들이 있었습니

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주님께서 

내가 답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자야,

나 예수야.

네가 나에게 편지해서 나도 답장한다.

사랑아, 무엇이 무섭고 두려우냐.

삶이란 늘 네 앞에 놓인 숙제같이 느껴지지만

매일이 보석같이 보람된 것이고, 

깊이 느껴보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것들이 가득한 것이란다.

네가 보기엔 힘듦과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삶은 고귀하고 존귀한 거야.

왜냐면, 남기는 것이니까.

흔적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치 신의 축소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단다.

성삼위는 무에서 유로 스스로 홀로 존재하셨다.

하지만 무에서 유로 스스로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존재하기 위한 노력과 

역사로서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은

그 누구에 비할 것이 없이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끝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남겼고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신의 존재의 축소판이자 

신의 삶의 축소판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하니 너희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

다.

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적이 없느냐?

너도 네가 만든 것을 보고 뿌듯해 하고 

기뻐하며 유용하게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은 인간을 만들고 기뻐하였고,

너희는 너희에게 합당한 것을 만들며 

존재를 남기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호흡, 삶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것이란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인생을 허락받았고, 삶을 허락받았고 

역사를 남기도록 신의 축소판이 되어 

신의 삶을 살아보는 것을 허락받은 ‘인류’이니

얼마나 큰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였던 네가

신의 축소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 생각으로 흘러가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생이 참된 인생인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미디어나 매체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탄 사상이야.

인간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결코 인간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들의 

상하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니

듣지도 말고 머릿속에 넣지도 말아라.

찬란하다. 모든 것은.

존재라는 것 자체로 경이롭고, 신비하다.

그러니 너는 기쁜 인생을 살렴.

너의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단다.



나는 너와 늘 함께한다.

사랑아

네가 부르지 않아도 함께하고 호흡한단다.

왜냐면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공기가 너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온 대지가 곧 나이며

이 세상의 공기가 곧 나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너는 나를 숨 쉬고 살고 있으며,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사는 것이니

어디를 가든 내가 떠날 것이라 불안해하지 말고

대자연을 보고 나를 느끼고 

사람들을 보며 나를 느끼며

호흡하며 나를 느껴라.

떨어지는 비가 곧 나이며

하늘의 구름이 곧 나이다.

나는 지구를 품에 안았고 지구가 곧 내가 되어

너희를 성장케 하고 있다.

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은 없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어디서든 함께하는 주 예수는, 

너를 늘 불꽃같은 눈으로 지킨단다.

그리고 네가 늘 자랑스럽다.

너는 나의 자랑이요, 너는 나의 은혜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와 함께 살자.

네가 무엇을 하든 다 나의 품안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도와줄게.

사랑한다.

많은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구나.

걱정 하면 안 돼. 

걱정을 통해 사탄이 들어온다.

걱정하면 네 마음이 썩어.

변질된다. 

걱정은 나를 버리고 하는 것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모두 맡기고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한다.

내 사랑이 변함이 없다.

네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높이 날아오르면 좋겠구나.

사랑은 어린 아이 호흡에서 어른 호흡으로 바뀌듯 

지속적으로 차원성을 높여야 하는 거야.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

또 편지 하자.

사랑해.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